
생명생명의의          말씀말씀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한 6,48)

성인 예비자 교리를 통해 만났던 다수의 예비 신자들이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동기와 이유로 본인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신앙

생활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자신의 선택 이전에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느님

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

다. 저의 개인적 체험도 역시 그러합니다. 신학교에 입학

할 때 저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러 갈래의 길 

중에 사제 성소를 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에서의 생활이 이어질수록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

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믿음에 대해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 드러내신 예수

님에 대해 일부 유다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자신들이 예

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

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

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

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요한 6,44) 예

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

해서는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

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

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요

한 6,51) 살아 있는 빵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믿

는 이들은 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기적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거나, 눈

먼 이가 보게 되거나,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되

면 하느님을 믿겠다는 식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기적이 

먼저이고 믿음은 그다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적을 먼

저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게 될까

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다인들은 병자를 

고쳐주고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

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고정된 생각과 완고

한 마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믿음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빵의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빵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로 우리

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마른 바람 스치는 사막에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삶의 보따리를 내려둔 채, 성호를 긋고 늦은 

한 끼를 해결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엘리야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으로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릅

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위장을 가득 채우고도 영혼이 허기지는 우리는, 주님

의 말씀을 양식 삼아 다시 길을 나서야 하겠습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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